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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 개설 과목이 대입까지 걸리는 네 자리 — 수능 지정 · 탐구 지정 · 학종 서류 · 졸업 요건

◆ 편성표 읽는 법 다섯 — 최소 인원 기준까지

◆ 「열린다」와 「매년 열린다」는 다릅니다 —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으십시오

◆ 진로별로 없으면 곤란한 과목 ·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길

2026년 8월 기준 · 입시CUBE 표지 빼고 5면

입 시 C U B E

05 고 등 학 교  고 르 기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그 학교에 그 과목이 있는가

G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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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먼저  사실부터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고교학점제라 과목을 골라 듣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것은 그 학교가 연 과목뿐입니다. 전국에 선택 과목이 백 개 넘게 있어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고르는 것이 과목을 고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대입까지 걸리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걸리나 어떻게

수능 지정과목 최저 문장이 「수학(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15개 대학

탐구 지정 과탐만 지목한 자리가 525줄

학종 서류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가 읽힙니다

졸업 요건 필수 이수를 채워야 졸업합니다

앞의 둘은 수능 응시 과목이라 학교 개설과 무관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안 배운 과목을 수능으로 보는 것은

혼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가 학교 개설과 곧장 걸립니다.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이수 과목을 봅니다. 학교가 안 연 과목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및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학종 평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2 ◆ 다음 3 · 무엇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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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  무엇을  보나

개설 과목표 읽는 법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대개 있습니다.

# 무엇을 왜

1 과학 과목이

어디까지 열리나

이공계·의약학을 볼 때 걸립니다

2 수학 과목이

어디까지

미적분·기하가 열리는가

3 제2외국어가 무엇이

있나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4 진로선택·

융합선택의 폭

세특에 쓸 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5 몇 명

이상이어야 여나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됩니다

5번이 잘 안 알려졌습니다. 편성표에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열린다」와 「매년 열린다」는 다릅니다

편성표는 올해 계획입니다. 2학년 때 들으려던 과목이 그해에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열렸는지를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나 온라인으로 듣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합니다.

다만 이동 시간과 저녁·주말 수업이 붙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큽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기본은 학교

개설로 계산하십시오.

입시CUBE · 무료  자료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3 ◆ 다음 4 · 무엇이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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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알리미 교육과정 편성 공시 및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안내. 운영 방식은 지역·학교마다 다릅니다.

0 3  ·  무엇이  걸리나

진로별로 봐야 할 과목

진로에 따라 없으면 곤란한 과목이 다릅니다.

이쪽을 본다면 있어야 할 것 없으면

의약학·

이공계

과학 심화 과목 · 미적분·기하 지정과목에서 걸립니다

인문·사회 사회 선택 과목의 폭 세특 거리가 좁아집니다

경영·경제 경제 · 확률과통계 —

어문·국제 제2외국어 안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체능 실기 관련 과목 학교 밖에서 해야 합니다

첫째 줄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앞서 본 대로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입니다. 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열면 혼자 해야 합니다.

다만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수능 응시 과목은 학교 개설과 무관합니다. 학교에서 안 배워도 수능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개설이 걸리는 것은 내신과 생활기록부입니다. 그 과목을 이수한 기록이 남는가, 그리고 세특에 적힐

거리가 생기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능만 보면 학교 개설이 덜 중요하고, 학종을 보면 크게 중요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진로별 과목 구분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학과마다 다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4 ◆ 다음 5 · 그래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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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가려는 학교의 편성표를 봅니다 학교 고를 때

2 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있는지 봅니다 같이

3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봅니다 설명회에서

4 없으면 공동교육과정을 알아봅니다 입학 뒤

3번을 꼭 하십시오. 편성표에 있는 것과 실제로 열린 것은 다릅니다. 「작년에 이 과목 열렸나요?」 한 마디면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를 직접 보았는가

과학 심화 과목 이 어디까지 열리는가

미적분·기하 가 열리는가

제2외국어 가 무엇이 있는가

진로선택·융합선택 의 폭이 넓은가

과목이 열리는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가

그 과목이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보았는가

공동교육과정 으로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여섯째와 일곱째가 실제로 갈립니다. 편성표에 적혀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과목 대신 다른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학원에서 메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원에서 배워도

생활기록부에는 안 남습니다. 학종을 보신다면 그건 큰 차이입니다. 먼저 학교에 개설을 요청해 보시고(신청자가 모이면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공동교육과정이고, 학원은 그다음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5 ◆ 다음 6 ·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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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  자주  묻는  것

교과 개설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작은 학교는 과목이 적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최소 인원을 못 채워 안 열리는 과목이 생깁니다.

앞 편에서 본 것과 맞바꿈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작은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을 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고를 과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가 뚜렷하고 그 과목이 필요하면 개설 폭이 넓은 학교가 낫고, 진로가 아직이고 세특이

중요하면 작은 학교의 이점이 큽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Q. 인기 없는 과목을 들으면 등급이 불리한가요?

상대평가 과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수강자가 열 명 안팎이면 1등급이 한 명입니다.

다만 모든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진로선택·융합선택 가운데 절대평가로 가는 자리가 있고, 일부는 석차등급을

아예 안 매깁니다.

그러니 물음은 「인기 있나 없나」가 아니라 「이 과목이 상대평가인가」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면 수강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 과목별 평가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없으면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 이건 학교가

아는 정보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교학점제에서 학교를 고르는 것은 과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편성표를 보고,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으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시 항목·요강 집계와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설 과목과 평가 방식은 학교·지역·연도마다 다르고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입시CUBE · 무료  자료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6 ◆


